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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學時代의 語薰資料集 刊行 歷史

1. 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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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교수 • 국어 학〉 

言쨌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는 -次的언 관심은 單語나 語짧였었던 것으

로 보인다. 단어는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해문이다. 變形生‘

成理論이 대두된 이후 언어의 기본 단위가 音짧으로부터 文章으로 바뀌었 

지만， 실제로 언어 소통의 -次的인 요소는 단어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의 선조들이 국어 중에서 특히 단어나 어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성이나 문장은 학문척인 

이론을 접근시켜 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지 모르나， 言쨌들이 가지 

는 일반적인 언어 지식은 그 언어의 단어나 어휘에 있기 때문이다. 

國語學史에서 訓民正音의 창제로， 훈민정음에 그 관심이 경도되어 있었 

던 나머지 國語語鎭에 대한 펌究史는 관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 

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어휘에 대한 관심의 결정체인 語棄集플에 대 

해서도 그 관섬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어휘집융 어휘 그 자체의 연구 자 

료로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音題짧이나 形廳論의 연구 자료로서만 취급 

해 왔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엽증해 준다. 국어 어휘집에 대한 관심이 저조 

했던 또한 이유는 국어 연구의 대상시기가 15 세기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목할 만한 어휘칩의 간행이 없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휘집들은 주로 그 이후에 동장하며， 또한 음

운론 등은 이에 대한 체계척인 연구 이론이 마련되어 있었던 데 반해 어 

휘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대두되어 있지 않았기 해문이다. 그려나 국어 야; 

휘칩의 펀찬은 국어에 대한 관심 내치는 연구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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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연 이 어휘집에는 音題， 文法풍의 언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포

함되어 있기 해문이다. 그러므로 국어 어휘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펀찬

당시의 국어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최근에 와서 이 어휘집 또는 이 어휘집에 동채된 어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 펀으로는 냥 

연히 예견되었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연， 대개 어느 세기든 써 

기 말에는 이러한 관심， 즉 어휘집의 펀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던 것야 

세계적인 추세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세기 말의 ‘譯語類解’를 비 

롯하여， 18 세기 말의 ‘方言類釋’， 19 세기 말의 ‘國漢會語’를 비롯하여， 

여러 國語離典 동의 펀찬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西洋에 

서도 18 세기 말에 多言語離典이 동장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도 그 현장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정리 단계에 들어가연， 이 

것이 곧 사전으로 펀찬되커 때문이다. 20 세기 말을 맞이하면서 국내에서 

국어 사전의 펀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역사적인 필연의 결과로 보 
인다. 

2. 語審에 대한 接近 龍度

언어는 언어학 그 자체의 ~究理論이나 方法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고 주장되어 왔다. 이것은 언어 연구의 방법론을 心理學이나 哲學 둥의 

다른 학문의 연구방법으로부터 독립시캠￡로써 언어학을 독링된 학문￡로

정럽시켜 가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 

하여 언어 연구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 결과로 언어는 언어의 內的 構造에 의해서만 연구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 언어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론무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언 

어의 변화도 언어의 內的 構造의 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는 다른 社會的 훨素들과도 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하

고 또 변화를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文化的인 훨素나， 

政治 • 經爾 퉁의 사회적인 요소와 지니는 관련성은 거의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언어의 변화는 언어 구조의 변화이고， 다른 요소플로부터 직 

접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운의 연구나 문법의 연구에서 이 주장은 수긍할 댄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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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려나 어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i어휘는 사회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로부터 완전히 독렵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어휘는 한 社會의 文化的인 所塵이다. 그래서 단어의 형태로부터 그 

만어가 지니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그 단어가 사용되던 사회의 모습을 반 

-영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이려한 관정에서 볼 때， 어휘는 다른 문화적 

‘인 현상과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특히 

單語形態의 변화나 의미의 변화가 단순히 음운론적인 규칙이나 단어 형성 

규칙， 그리고 의미 변화의 규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개장국’이라는 단어가 ‘보신탕’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철당’ 둥으로 변화해 온 과정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상 등에 대한 배경의 연구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寶學時代와 國語語鎭購典의 編幕關係를 고찰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학시대의 음운 체계， 실학시대의 문볍 체 

계 풍으로의 고찰은 가능하지 않지만 어휘만은 ‘실학시대의 어휘 체계’ 등 

의 연구는 가능한 것이다. 

실학시대의 연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학자 

‘에 따라서는 그 시대를 16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16 셰기 이후부터 출현된 국어 어휘 자료를 다루고， 특히 실학의 

중심 시대라고하는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이 시대에 나온 국어 어휘 사 

전에 대하여 잘펴보도록 한다. 國語學史의 記述에서는 18~19 세기를 寶學

’的 學風時代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寶學思想이 구체적으로 國語따究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언다. 설령 이에 대한 구체척인 언급이 있어도 이 시기에 廳書 또는 

類書 또는 국어 어휘 자료칩의 현찬이 집중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만 

올 밝히고 이것을 텀錄化하는 데에 그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淸나라 寶證學의 영향이 註釋學의 成果로 개선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제시 

-하고만 있는 형펀이다.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난 움직임은 그 시대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국어학사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19 세기 말의 國語· 國文運動도 19 

-세기 말에 불현듯 솟아 오른 운동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外勢의 침입 

-으로 인한 반동으로 일어난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운동도 그 근저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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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전부터 우리 나라를 풍마해 오떤 실학 운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외세의 침범으로 인한 국어 국문운동은 이러한 질학운동의 연장에서 촉

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실학 운

동의 근본 사상과 국어 국문 운동의 근본 생각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마 

고 하는 인식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實學時代의 國語 語葉 資料 編幕

엄밀히 말해서， 이 시대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어 어휘 사전은 존재하

지 않는다. 이 시대에 나온 사전들은 대부분이 漢字 및 기타 外國語를 이 ， 

해하기 위한 방펀으로서 펀찬된 類解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해서들은 후대에 출현된 국어 사전의 펀찬에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해서들의 펀찬을 국어 사전의 펀찬과 연관을 시켜야 할 것으

로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 펀찬된 대부분의 국어 어휘 자료들은 국어에 그 춧점을

두고 펀찬된 것이 아니다. 주로 중국의 原典을 이해하기 위한 방연A로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原典이란 대부분이 中國의 문헌 

이었기 때문에 중국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 속의 文字， 單語，

固有名詞(1\名， 地名， 國名 둥)， 古制度(制度， 職官 등)， 故事成語， 風倚，

歲時 풍의 사항들을 알지 않A연 안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원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유해서 펀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즉 15 세기에서부터 16 세기에 이르기까지에‘ 

는 주로 ‘힘11훌字會’， ‘類合’ 퉁파 같은 漢字에 대한 類曺나 ‘老朴集覺’，

‘四聲通解’ 둥과 같은 中國語에 대한 類書가， 17 세기에는 ‘經書釋義’ , 

‘語錄解’ 둥과 같은 經뜯에 대한 類書가， 17 세기 말에서부터 18 세기 말기 

까지는 주로 ‘譯語類解’， ‘同文類解’， ‘豪語類解’， ‘뚫語類解’， ‘方言類:

釋’ 등과 같은 中國語를 비 롯한 外國語에 대한 譯學의 類書가， 그리 고 18: 

셰기 말부터 19 세기에 결쳐서는 ‘物名考’， ‘物讀’， ‘才物讀’， ‘事類博解’

동 勳名에 대한 類書가 주로 펀찬 刊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8:. 

세기 중반 이후부터 19 세기 말까지는 이 類書들이 집중척으로 현찬， 간행 

되거나 筆寫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왜냐 하연 이 시기 71-

곧 寶學의 後期時代와 연관되고 있어서， 이 類書의 현찬이 實學思想과 깊: 

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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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司 둥을 뽑아서 설명한 語靈集인데 一音節語에 대한 單字解와 多音節語에 

대한 累字解로 字解를 하고 있어서 내용에 대한 類別分類가 아닌 漢字의 

音節에 대한 분류인 것이다. 이 두 문헌은 中國語와 연관을 가지는 자 

료다. 

(2) 經훌의 이해를 위한 훌料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곧 ‘三經四휩釋義’(1609 년)다. ‘經書擇義’는 退

짧가 經書에 대한 諸家의 훨11釋을 오아 證訂하고 아울러 門A들의 問辦올 

연구하여 이것을 손수기록하여 두었던 것을 後學들이 청리하여 간행한 것 

에다. 이 책은 經홉 중에서 難句를 택하여 그것을 漢字와 한글을 混用하 

·여 解釋한것이지만 그것을 類別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詩釋義’， ‘훌륭釋 

義’， ‘周易繹議’， ‘大學釋議’， ‘中庸釋義’， ‘輪語釋議’， ‘굶子釋義’ 풍으 

로분류한 것이다. 

경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펀찬된 자료 중 국어 어휘 자료를 보이는 것은 

1657 년에 간행된 ‘語錄解’이다. 이 ‘語錄解’는 鄭灌이 펀찬한 것￡로서 

.語緣을 註解한 것이다. 이 ‘語錄解’는 특히 退漢와 眉嚴의 힘1\을 달았는데 

鄭灌은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동기가 ‘朱子語類’를 읽는 데 필수척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隊文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도 ‘老朴集覺’과 마찬가지로 

漢字의 音節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3) 譯뭘 빼係의 훌料 

譯學 관계의 類활훌 중 제일 먼저언 것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中國의 名

物 둥을 한글로 觸譯하여 刊行하였다는 ‘譯語指南’으로 보인다 .• 徐居표의 

‘四佳文集’에 보이는 譯語指南 序를 보연 中國의 名物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 를 61 門으로 분류 면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이후에 나온 類寶들은 司譯院 譯學書의 類解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곧 ‘譯語類解’ 0690 년) , ‘同文類解’ (1748 년)， ‘훌語類解’ (1768 년)， ‘慶

，펌類解’ 08 세기 말?)들이 그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漢語， 淸

.禮， 慶語， 優謂들의 外國語에 대한 對譯 類別雖書로서 漢字語툴 標題項A

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 한글로 註釋올 붙이고 이 單語들에 대한 각 言語

를 한글로 轉寫하여 놓은 것이다. 이틀은 모두 類別로 분류하여 펀찬되었 

다. 또한 1778 년에는 ‘方言類釋’ 이 연찬되었는데， 이것은 上記의 네 가지 
←類書틀을 集大成하여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古今釋林’에도 이에 해당하 

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司譯院 譯學書를 그대로 다시 펀집한 것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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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o 로 보인다. 이 외에도 筆寫期를 알 수 없지만 그 한글 표기법으로 보
아 19 세기로 추정되는 ‘漢語힘;’ 가 있다. 이러한 類解類 譯學書의 버現時: 

期는 17 세기 말에서부터 18 세기를 결치고 다시 19 셰기까지 이어지고 있 

다. 이 譯學書의 출현은 王辰훌亂과 쩍子胡爾L 이후에 國防과 外交의 必횟 

性에 의하여 성립된 것A로 보인다. 

(4) 物名에 대한 훌料 

18 세키 말에서 19 세커 초에 걸치는 동안에 한글로 註釋을 해놓은 類홉 

들은 전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李成之의 ‘才物讀’(1798 년)， 沈老淳의 外

祖父가 펀찬한 것을 金炳圭가 筆寫한 ‘事類博解’ 0855 년 筆寫)， 柳樓의 

‘物名考’ 0820 년 완성 ? ), 茶山의 ‘竹爛物名?x’ (일반적으로 ‘物名政’ 또‘ 

는 ‘物名考’ 라 부른다)와 ‘雅言覺非’ (1819 년)， 張混의 ‘쫓야합篇’ 0806 년)， 
星湖 李寶의 從孫인 李哲煥과 李哲煥의 아들인 李戰威가 펀찬한 ‘物讀’

(1802 년)， 李義鳳이 펀찬한 ‘古今釋林’ (1789 년)， 丁若옳의 ‘효山魚讀’ 

(1814 년)， 洪命福 퉁이 변찬한 ‘方言類繹’ ( ‘方言集釋’ 이 라고도 한다)， 嚴.

允容의 ‘字類註釋’ (1856 년) , 李成之의 ‘才物讀’ 를 增補한 編者 末詳의 

‘廣才物짧’(19 세기로 추갱) 등이 이 혜에 출현한다. 이들 중 ‘古今釋林’，

‘方言類釋’과， ‘字類註釋’을 제외하고는 모두 物名에 대한 類書라는 점 ’ 

이 그 특정인 것이다. 이 이외에도 1890 년에 현재의 井둠地域에서 뺑n雨日 

이란 사람이 筆寫한 ‘物名幕’이란 문헌도 전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8 세기에 들어서연서 소위 ‘名物度數’의 學이 성렵되게 

된다. 名￦度數란 物件의 이름과 制度를 말한다. 名物度數에서 名物。l 란

品物의 òj 름과 性質을 말하며 度數란 원래 溫度， 角度， 回數 둥을 말하치 
만 넓게는 정해진 制度， 法度， 術數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名勳度數

學이란 物件과 制度에 관한 學問을 말하는 것이다. 18 세기 이후부태 우~ 

리 나라에서는 名物과 度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래서 여 

러 문헌에 이 名勳度數의 중요성에 대한 기록이 보얀다. 예컨대 李成之의 

‘才物調’ 에 보이 는 允秋 金處堅의 序， ‘죠洲뻐文長塞散橋’ 의 序， ‘物讀’

의 序 ‘동에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才物語’ 등은 名1

物과 度數에 대한 類書라고 한다면， ‘物名考’는 名物에 관한 類書라는 짚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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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語寶離典외 歷史的 흐름 

16 세기에 漢字 및 中國語에 대한 類書가 간행되는 이유로써 訓民正音의 

창제를 들 수 있다. 즉 훈민정음이 창제됩ξ로써 우리 문자로 중국 漢字

의 音과 釋을 설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 

를 이해하기 위한 일은 16 세기로부터 시작하여 19 세기 말， 심지어는 20 세 

기까지도 계속된다. 그런데 17 세기로부터 19 세기 중기까지는 기존의 ‘千

字文’， ‘訓옳字會’， ‘類合’ 동을 重刊하여 이에 대체하고 있는 반면에 19 

세기 중기 이후 및 20 세기 초에 오면， 이러한 보변척언 漢字學習혈 이외 

에 새로운 한자 학습서의 간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千字文이라고 하더 

라도 周興剛의 천자문 이외에 중국의 역사를 천자문으로 엮은 ‘歷代千字

文’ (1911) , 우리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朝蘇歷史千字文’ (1928) 등이 출 

현한다. 그리고 漢字의 釋과 音이 달려 있지 않은 천자문도 다수 발견된 

다. 이러한 ‘千字文’ 이외에 ‘豪學二千字’， ‘兒學篇’， ‘通學짧篇’， ‘字類

註釋’ 등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開化期 때의 學部 敎科書에도， 그리고 日

帝時代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한자 학습서가 동장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 

운 문물을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습득한 한자가 시대에 뒤떨어지묘로 해서 

이를 개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다른 세계를 이’ 

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經書에 대한 한글주석본 유서도 그 간행의 변천이 나타난다. 톡히 ‘語

짧解’의 간행 이후， 이 ‘語錄解’는 아마도 ‘빼名考’와 함께 必讀書가 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物名考’의 筆寫本과 함께 이 ‘語錄解’의 筆寫本아 

무척이나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중 

국의 문헌이 들어오연서 白話文으로 쓰인 중국의 小說을 원기 위하여 ‘西

遊記語錄’， ‘水참誌語錄’， ‘西뼈記語錄’， ‘三國誌語錄’ 등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후에 白斗鋼이 이것을 묶어 ‘語錄總鷹’이라는 책으로 간행하였 

다. 이 語錄解들의 간행과 이들 中國本 小說의 끓解도 이루어져， 新式活

字本 小짧들이 간행된 것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λF실들도 새로운 외국의 문화에 접함a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학시대에 괄목할 만한 사실은 譯學關係의 類解書들이 간행되 

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역학관계 유해서인 ‘譯語類解’， ‘훌語 

類解’， ‘同文類解’， ‘漢淸文籃’， ‘慶語類解’， ‘漢語싼、’， ‘方言類釋’ 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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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행 또는 현찬된 것은 이 시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것￡로 생각된다. 

주로 譯官들에 의해서 현찬된 이들 對譯 外國語 語훌離典들은 그 對흉語 

가‘ 漢語， 훌古語， 滿洲語， 日本語의 四學에 관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 

제기에 와서는 外國 宣敎師들에 의한 韓國語-外國語， 또는 外國語-韓國語

離典이 동장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對外關係를 보여 주는 것이다. 

中國과의 관계는 오래 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나 한자 • 

한문에 대한 對譯語棄離典이 먼져 퉁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明나라가 멸망하고 淸나라가 대두된 이래 다시 滿洲語 對譯離典이 둥장하 

고， 다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日本語 對譯離典이 퉁장한다. 그리고 19 세기 

에 와서는 西洋과의 관계로 인하여 英語-韓國語， 韓國語-英語， 佛語-韓國

語， 韓國語-佛語 퉁의 사전이 퉁장한다. 특히 獨速語-韓國語의 대역 어휘 

사전이 먼저 퉁장하지 않은 것도 우리 나라와 독일의 그 당시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譯科勝目에 보이는 譯科 合格者數에서도 발견된 

다 2) 譯科의 쩔홉數가 式年， 增廣 모두 19 名이 定員인데， 대체로 16 세기와 

17 세기 전반까지는 청원에 미치지 옷하다가 17 세기 후반부터 정점 액수 

에 가까워지고， 18 세기， 19 세기 전반까지는 비교척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다가 개항 무렵부터는 入格者數가 급격히 중가하고 있다. 예컨대 17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의 70 년도 천반까지는 1 回의 漢學 譯官 입격자는 

대개 13 명 정도이었지만 1874 년 이후부터는 대개 25 명 ~35 명션에 이르 

고 있다J 그리고 慶學 譯官의 入格者數도 19 세기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譯훼의 寶施回數는 지 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연 1498 년부터 18 

'91 년까지 式年試， 增廣試를 합쳐 총 169 회에， 入格者는 모두 2， 937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漢學譯官은 1 ， 863 명， ~쫓學譯官이 342 명， 淸學

譯官이 317 명 , 훌學譯官이 278 명 (末詳 137 명 )인 점 으로 보아서 조션조에 

서 對外關係의 重짧올 어디에 두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역학 관계 

유셔 중 漢語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다른 문헌에 인용된 考擺

諸書 중에도 ‘譯語類解’를 제일 많이 든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로써 설명 

2) 여 기 에 드는 자료는 李成歲 • 崔珍玉 • 옳훌福(1990)에 들어 있는 崔珍玉 교수 
의 ·朝解時ft 鍵科 앓行파 入格者 分析’ 에 의 한다. 

3) 뿔珍玉 교수는 개향 후의 중가 현상을 외국과의 교류 중대로 인한 외국어 해 
득자의 수요 중가 현상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과거제의 문란과 봉건 체제 
말기의 국가 기캉의 해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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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동장하는 것이 ‘才物讀’類의 百科事典의 둥장이다. 天讀， :li也讀，

」、짧， 物調에 해당하는 사항을 한자로 써 놓고 한글로 註釋을 달아 놓은 

-이 ‘才物語’類는 註釋이 한문으로 된 부분과 한글로 된 부분이 있다. 한 

→글로 주석해 놓은 부분은 다양한 국어 어휘를 보이고 있어서 중요한 국어 

씌휘 자료들이 된다. 이 어휘집들은 譯語類解를 비롯한 譯學類의 類解書

들보다 더 다양한 국어 어휘들을 보여 준다. 왜냐하연 한 類에 속한 항목 

→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들 天讀， 地讀，A.讀 중에서 物讀만을 가 

려 뽑은 ‘物名考’가 실학시대의 후반에 많이 동장하게 된다. 이 중에 우 

리의 관심을 끌어 왔던 것A로서 손꼽히는 것은 柳홈의 ‘物名考’와 茶띠 

의 ‘物名考’이다. 이 ‘秘名考’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듯하다. ‘物名考’

의 펀찬자들도 다른 사랍이 펀찬한 ‘物名考’류를 참조하는 정도였기 때운 

.01 다. 茶山이 펀찬한 것A로 보이는 ‘竹爛物名考’에는 李哲煥의 ‘物名考’

〈현재 ‘쩌讀’ 로 알려 져 있다)를 참조한 흔적 이 보안다. 

題 춤빗 例휩-物名考日 빗츠'71 (例딴은 李哲煥의 호이 다) 

‘빼名考’와 같은 어휘 자료집의 펀찬은 지나간 시기에 무분별하게 받아 

들었던 중국의 물명을 고증하여 바로잡고， 또한 우리 국어의 물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한 데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임 

-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융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결과 
로 국어의 어휘량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룹 바탕으로 하 

여 국어사전의 현찬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어 어휘집은 엄밀하게 말해서 19 세기 말의 ‘國漢會語’부터 시작된다 

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어휘집은 대부분이 國語를 標題語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外國語나 外國文字를 표제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찬된 국어사전의 시초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하여 현찬된 국어사전의 효시는 ‘國漢會짧’ 

·이다 4) 그리고 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국어 자료집은 이 이외에도 ‘東言考

略’ 둥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아 국어 어휘집 펀찬의 흐름을 보면 한자 

나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한자교습서의 펀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 

자률 이해한 후에 원게 된 經홉에 대한 註釋書 내지 類解훌훌들이 등장하게 

4) ‘國漢會語’ 에 대해서는 졸고(1 98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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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어서 한차나 중국어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四學에 관련된 유해서’ 

의 펀찬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四學과 연관펀 유해서들은 東洋확 

言語에 대한 유해서들이었다. 이어서 동장한 것이 외국언에 의하여 펀찬 
된 西洋의 언어， 즉 英語， 佛語 동의 어휘정 내지는 사전이 펀찬되는 모 

송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우리 나라 사람을에 의한 
國語解典의 펀찬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국어사전의 펀찬은 이러한 무
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싹터 왔고， 이러한 경험과 문화의 축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착한 것이다. 
이러한 사질들은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알려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켈국 이 어휘칩들의 펀 

찬은 국어 단어 또는 국어 어휘라는 매체를 통하여 외국 문자나 외국어를 
습득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第一次的인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二重語購典으로부터 출발하여 多重語짧典으 

로， 그리고 다시 二重語離典으로， 마지막에는 單一語離典으로 변천해 가 

도록 하였다. 즉 東洋語의 二重語解典으로부터 東洋語의 多重語解典으로， 

그리고 西洋語의 =重語離典ξL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標題項과 풀이말을 

국어로 하는 單-語雖典으로의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5. 國語語-靈集의 體載

국어 어휘칩의 標題項의 排列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慧味領域

別로 분류한 것이었다. 이것은 표제항틀을 단어의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어휘의 개념으로서 언식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 즉 개개의 단어보다 

는 일정한 單語의 集合a로서 단어들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표제항에는 현대척인 관점에서 볼 때 단어로서보다는 文章이나 節， 또 

는 句로서 인식될 것이 무척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를 

하나의 언어 단위로서보다는 설생활의 행위 단위와 연관시켜 생각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사전이 펀찬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용되‘ 

던 語棄量이 적었음을 암시해 준다. 語棄의 量이 많아지면， 의미 영역별로 

5) 실제로 국어 어휘집의 項目排列IIIÃ序를 보연 한 가지 일의 시작푸터 일의 끝까 
지 거치는 과갱의 단어틀로 나열되어 있음을 볼수있다. 그 예로 ‘方言類釋’
용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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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열한 단어들올 檢索하는 데 매우 어려움올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화가 축적되면서 어휘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외국언이 연찬한 서양 
의 對譯語훌훌離典을 첩 하면서 국어 의 어 휘 집 도 곧 현대 국어 사전과 마찬가 

지로 字母順의 分類方法에 의거하여 펀찬되기에 이르렀다. 

국어 어휘집을 살펴 보면 몇 가지 특정을 지닌다. 물론 標題項의 분류방 

!법에 대해서는 여러 업척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6) 여기에 

-서는 국어 어휘집들의 註釋項에 나타난 부분 중 국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 

하여만 언급하도록 한다. 

‘譯語類解’를 비롯한 유해서들은 그 標題項이 중국의 한자어로 되어 었 

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주석란 

→은 몇 가지 특정올 지닌다. 아래에 ‘譯語類解’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1) “ 1 1"의 표시를 한 것. 

예 : 日뾰 1 1<上 1a) 端午 1 1<上 4a)

이것은 ‘日敏’， ‘端午’란 漢字語가 국어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 

-유어로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척음을 의미한다. 

(2) ‘ 1 1 ’의 아래에 ‘캉다’를 붙안 것. 

예 : 慶賢 1 1 흥다(上 l1b) 中惡 1 1 흥다(上 62b) 

이 예는 ‘慶寶’， ‘中惡’이란 단어가 명사로서 존재하지 않고 동사의 기 

」능을 가지고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옴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漢字로 표시한 것. 

예 : 天河 賴河(上 1b) 힘)白 傳훌혼 白文(上 llb) 

이것은 국어에 ‘天河’란 단어는 없고 ‘銀河’란 한자어가 이며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銀河’의 漢字音은 한국식 한자음 

에었음이 툴렴없다. 그리고 ‘fJ;白’이란 단어는 없으며 오히려 ‘傳言좋다’ 

-와 ‘白文’이란 한자어가 국어에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6) 어휘 자료집이냐 사전의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鄭光(1978) ， 옳敏흉(1986). 
엄치룡(1989) 퉁용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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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漢字로 풀이하였으되 그 한자가 標題項의 漢字語Ii直과 다른 것. 

예 : 물報單 報單물좋다 

이 예는 중국의 한자어의 어순이 국어에 와서 바뀌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動詞로서만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5) ‘上同’이란 표시를 한 것. 

예 : 日 頭 : 히 (上 la) 太陽 上|司(上 la) 

이것은 물론 ‘히’란 단어가 국어에 존재함을 알려 준다. 그러나 ‘太陽’

이란 漢字語가 국어에 있었다는 정보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만약에 ‘太

陽’이란 단어가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잡고 있고， 또 그 표제항의 위에 

‘히’란 풀이말이 없었다면 “ 1 1"의 표시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
이란 단어가 풀이말에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우리말로 풀이를 한 것. 

예 : ß題 암동 (下 24b) 

이것은 국어에 ‘암동’이라는 단어가 존재함을 말한다. 아울러 이 풀이 ’ 

는 ‘母類’가 국어 단어로서는 성립되지 못함을 암시한다. 만약에 국어 단

어에 ‘암동’이란 단어가 존채하지 않고 ‘母錫’란 단어만 존재한다면 “ 1 
1 "란 표시를 하였올 것이다. 

(7) 현대어에서는 한자어로 쓰이는데 한글로 표시한 것. 

예 : 木橫花 우궁화(下 39b) 

이 예는 ‘무궁화’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의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자어도 한자로 써 놓은 경우와 한글로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한글로 표기한 예들은 이미 한자어로서보다는 고유어로서의 인식 

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즉 이 어휘 자료징의 

편찬 시기보다 이른 지기에 국어 어휘로 청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즉 ‘무궁화’란 단어는 17 세기 말 이전에 이미 국어 단어로서 청착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 뒤에 펀찬된 거의 모든 국어 어휘 자료집에 그대로 척 

용펀다고 할 수 있다. ‘上同’올 ‘同’이라고만 표시한 것들도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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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거의 통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몇개 들어 보이도록 한다(아꽤 

의 例는 茶山의 저작으로 보이는 ‘竹빼物名考’의 일혜다). 

胡lJl 외， 훌따 同， 좁lJl 同

Ji刀 1 1 
擔쭉 紅옛S 

이 ‘譯語類解’가 그 뒤의 국어 어휘 자료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 

가는 각종의 어휘 자료집에 “譯書日…"(또는 譯書굽 .•. ) 둥으로 표시해 놓 

은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때의 ‘譯書’는 주로 ‘譯語類解’를 말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 예를 역시 ‘竹爛物名考’에서 그 일부만 들어 보도록 한다-

홉찾짧 징l아리 譯훌훌日 숭아 

核挑 강인도 譯홈티 胡挑

凰領 휘항 譯홉日 風i뿔 

했魚 국슈고기 同 譯훌日 白魚 빙어 

역어유해를 비롯한 어휘집에 대한 연밀한 검토를 통하여 고유어， 한자 

어 둥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어휘집만으로는 그 확인이 쉽지 않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이 반증 자료는 한문 원문에 대한 언해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문 원문에 보이는 한자어가 언해문에 그대로 사용된 것이 있는데1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던 한자어라고 할 수있는것 

이다. 마찬가지로 언해서에서 언해운에는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어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쓴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국어로 정착된 

한자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검토해 보면 ‘譯語類解’ 등의 유 

해서에서 표제어냐 주석어로서 동시에 사용한 것들과 일치하는 모습을 폴 
수있다. 

6. 寶學時代 國語 語龜集의 特徵

실학시대의 국어 어휘접들은 그 이전에 현찬되었던 유서에 비해 몇 가자 

특정을 보이고 있다. 이 어휘집들이 지니는 특정은 寶學思想、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있다. 그 특정을 몇 가지 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졌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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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민휴외 자주 정신의 말로가 냐타나는 점이다. 이 민족주의척 사 

고는 심화되어 섬지어 국수주의적 입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 

이 극명하게 나타난 어휘집을 든다면 아마도 ‘東言考略’일 것이다. 

‘東言考略’은 지금까지 문헌자료로서， 국어학사의 한 자료로서 이용되 

어 오연서 가치를 크게 인청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東言考

:略’의 저자가 국어의 모든 어휘를 한자에 견강부회식으로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설명이 비과학척이라는 점 때문이었올 것이다. 그리하 

여 그 저자는 마치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이 어휘칩을 펀찬한 것으로 인식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이 ‘東言考略’의 펀찬정신과 그 記짧의 방 

향에서 전혀 새로운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東言考略’에 

보이는， 설명 대상이 되는 국어에서보다도 그 피설명항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책의 필자는 그 설명을 비록 한문으로 하연서 그리고 고유어조차 

도 한자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그 한자어는 중국의 한 

자어로부터 기언한 한자어로 풀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역사척 사 

질 동으로부터 기언한 한자어로 풀이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 

흑한다. 

百物之尾日 고라者 홈麗也 欲其뿜下之也 

각구리 者 角句훌훌也 欲其얽取也 

謂環티 고리者 高麗也

其fá.好數軟食不狗朝갖羅A惡之月티 조천부려者 !lP 朝蘇附π也 謂짱옳附J[者 如

草木花之附J[也

lft羅之初 有高Z짧 夫Z那 良Z那 三쩔옳東韓之惠 今稱可f홉옳 폴냐 불냐者 !l~ 

홉Z那夫Z那之稱也 又稱其廳放옳 랄냐 者 良Z那之稱也

‘고리(꼬리)’， ‘고리’， ‘조천부리’， ‘골나 불나’ 동에 대한 설명을 모 

두 高句麗， 高麗， 朝蘇 또는 就羅 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중에도 현재 그대로 인식되고 있는 예들도 었다. 

樓日 무궁화 者 無짧花也 花生無짧也 

이러한 저술태도에서 철저한 民族主義的 態度를엿볼수가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저술 방법은 최근의 민족주의척 성향에서 기울 설명하는 일부 

역사학자나 국어학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 

다 태도의 잘 · 잘못은 여기서 문제상을 필요가 없지만， 이 ‘東言考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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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여 이 당시 학자플의 어휘 자료집의 펀찬 자세와 國語觀을 엿볼 수 있 

는 것이다. 설학사상이 寶事求是의 목적을 가졌으면서도 또 한펀으로는 

-이와 같은 민족적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안될 것이다. 

국어사전의 펀찬의 동기도 이 맥 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자각은 ‘才物語’에서 우리 나라 역사의 기록이 많아지며 

‘物名考’에서 우리의 물건에 대한 記週이 많아지고， 오히려 중국 등 외국 

의 것에 대해서는 그 기술이 적어지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것을 

기술한 부분을 몇 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四木嚴 : 此堆我國有之웃世傳我國之高麗m農짧此敵죠 

東京狗 : 동정 "1 我國慶:1+1府多옳短尾狗今洛見短尾狗直呼티東京狗훌훌慶州我國之東 

京也

白層木 : 高麗史謂之水옮木 물풀헤 나무 

愁2f:節 : 오월슈뢰 R홉麗方름죠月五日謂之 1 1 1 
흉짧 : 高麗時A謂風옳!훌짧øn今人은 발랑이 라 아니 코 발암이 라 융니 라 

流頭節 : 유월류두 新羅之洛六月十五日休髮於東流水以밟除不詳謂之流頭節 

嘉偉節 : 팔월가외 新羅之洛八月十五日 謂之 1 1 1 
그폴線 : 연화 øn 我國線花也
木線 : 一名 種花 一名 吉貝 i名 땐羅線 옥연 中國有좁紅種 

1t1Il椰琴 : 本itJO椰琴子動所製 가야금 

玄琴 : 검은고 新羅玉寶高鼓此琴玄島下舞故 힘名長鼓 장고 

女貞 全羅道홉中所훌 해총나우 與[훌훌異 

E훌Itl: 我國軍土衣上Jlt帶

이러한 自主精神은 그 빼名을 해석하는 주석의 文字에서도 발견된다. 

→才物讀’ 와 같은 類寶는 그 주석 에 漢文으로 쏟 부분이 더 많으나 이 ‘物

:名考’ 類는 한글로 주석 을 단 부분이 대 부분을 이 루고 있다. 즉 중국의 한 

..Ã}어를 이해하기 위한 국어 어휘 자료집의 펀찬에서 청차로 국어 그 자체 

-를 이해하기 위한 방펀으로 국어 어휘 자료집을 간행하는 자세로 변환하 

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나 漢文보다 한글에 기준을 두고 분류한 최초의 문헌은 

4짧音建考’ (1846 년)이 다. 이 ‘끓音提考’ 에서는 그 釋의 한글의 가냐다順 

7) 이하의 자료는 ‘￦名考’ (서울대 가랍운고， 도서변호 가랍 古-031-M918a)와 
‘竹빼행名考’ (가랍 古 031-M918h)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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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漢字를 배열하고 있고， 또 ‘音題據考’(19 세기로 추정)에서는 漢字:

音의 가나다11頂에 의하여 漢字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8:, 

95 년에 李準榮 둥 우리 나라 사랍에 의하여 최 초로 펀찬된 國漢對譯離典

인 ‘國漢會語’가 나오게 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自主的안 정신은 한글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강 

오경장 이후의 國語 國文運動으로 전개되었을것으로 해석된다. 갑오경장 

으로 인하여 그 자주적인 정신에 불을 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7. 結 語

지금까지 실학시대의 한글어휘 자료집의 펀찬 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았

다. 국어 어휘 자료집이 펀찬되기에 이른 과정을 살펴 보면 漢字習得을 

위하여 펀찬된 국어 어휘 자료， 中國語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찬된 국어 어 

휘 자료， 經書를 이해하기 위하여 펀찬된 국어 어휘 자료， 外國語에 대한

類解뿔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 物名에 대한類解뿔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 

국어사전으로서의 국어 어휘 자료의 順A로 변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회11民표音의 創制 이 후로 中國 文化의 쫓容에 우리 文字를 사용하기 시 

작하여 그것을 우리의 文化로 變換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시초는 漢字에 대한 이해와 함께 中國語에 대한 이해로서 ‘類合’， ‘힘If쫓 

字會’ 퉁이 펀찬되었다. 그리고 다시 中國의 罷數文化룰 수입하기 위한 작

엽으로 펀찬된 ‘三經四꿇釋뚫’ 동의 펀찬흐로 변천하여 값다. 이것이 16 . 

세기와 17 세기에까지 이행된다. 17 세기 말에서 18 세기로 넘어 가연서 그

눈을 外國￡로 돌려 漢語를 비롯한 外國의 言語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譯語類解’를 비롯한 司譯院의 類解書틀이 펀찬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王辰慶亂괴- 려子胡亂을 거 친 후의 外交와 國防을 위 해 이 루어 진 엽 척 들이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外國語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중국의 학문 즉， 朱

子學의 영향으로 語錄에 대한 관섬이 생겨서 ‘語錄解’ 등의 자료집이 면 

찬되게 되었다. 이 語錄에 대한 관심을 보인 후에는 語錄에 의한 物名에 l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1 ‘才物讀’， ‘物名考’ 둥의 자료집이 동장하게 

되었다. 그 시기가 17 세기에서 싹트기 시착하여 18 세기 말에 와서 전성기 

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物名考’의 全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국어에 눈을 툴리게 되었다. ‘國漢會語’ 퉁이 펀찬된 

컷도 이 때을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重-



1(學時代의 語~資料集 刊行 歷史 9 1" 

語購典으로부터 출발하여 多重語離典으로， 그리고 單-語離典으로 변천하! 

가도록 하였다. 즉 東洋語의 =重語離典으로부터 東洋語의 多童語購典으

로， 그리 고 西洋語의 二重語解典으로， 그리 고 마지 막으로 標題項과 풀이? 

말을 국어로 하는 單一폼解典으로의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 펀찬과청을통하여 그 펀찬정신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어휘칩의 펀찬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중국 한자어의 수입 과정이다. 한자 

어를- 국어로 정착시킴으로 해서 한자어가 국어의 語짧:il: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한자어의 유입으로 인하

여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어 어휘 자료집의 펀 

찬을 맞게 되었다. 새로운 중국문물의 수입은 그 사물이나 개념에 해당하

는 단어나 어휘의 생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어 

휘들을 考證하는일이 초기 실학시대의 유해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 

다. 이것은 초기 실학시대의 유서 펀찬의 동기가 훨 수 있었을 것으로-보 

인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우리 국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 어휘의 정리라는

움칙임으로 변천하여 갔다. 이 움직임의 주조가 되는 청신은 民族主훨的 

언 것이었다. 이 청신은 곧 自主的언 청신으로 언하여 탄생된 것으로-해 

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東言考略’， ‘物名考’ 동의 국어 어휘집에서 발견 

할수있다. 이러한자주청신은그註釋의 文字에서도찾을수있다. 즉， 

漢文이나 漢字보다는 한글로 주석을 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여 갔고， 그것 

은 漢字를 표제어로 하지 않고 한글을 표제어로 하여 사전을 펀찬한 19;세 

기 말에까지 이어지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 자주청신에 입각한 寶學精

神은 19 세기 말의 國語· 램文 運動으로 그 맥을 이어 온 것으로 해석된 

다. 自主촬、識의 짧露에 의한 國語慧짧을 確立한 것이나， 실생활에서 言文

一致運動을 벌인 것 둥은 그 이전 시대의 寶學思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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